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지식경제부, 상하이에서 섬유대전 개최

지식경제부는 4월21일 세계 최대의 섬유시장인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대한민국 섬유패션대전>이 22-24일

중국 상하이 상하이마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2003년부터 매년 열리는 전시회는 국내 섬유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창구 기능을 해왔다.

2009년 섬유패션대전에는 섬유소재 79사, 의류 45사 등 총 124개 기업이 참가하고, 중국 각지의 바이어를 포

함한 약 3만5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약 12억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될 전망이다.

개막식에는 노희찬 섬유산업연합회장, 디자이너 앙드레 김,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지식경제부

조석 성장동력실장, 중국 사하이린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주임 등이 참석한다.

지경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의류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욕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중국의 새로운 의류소비 흐름을 파악해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신규시장 선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중국 섬유 무역은 무역통계가 집계된 1988년 4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8년에는 80억달러로 20배 이

상 성장했다.

<화학저널 2009/04/21>


